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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기 부부의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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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57쌍의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APIMeM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남편과 아

내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편과 아

내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상대방효과는 아내만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남편의 자기침묵

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매개하였지만, 

아내의 자기효과 경로에서는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만 매개하였다. 넷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만 매개하였고, 아내의 상대방효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모두 매개하였다. 이는 결혼 만족을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침묵

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은 본인과 아내 모두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아내는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중요함

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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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기는 성장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부부 두 사람의 

조정과 협력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인 동시에 

만족도와 기대감만큼 갈등이 유발될 잠재성도 

매우 높은 시기이다(오현주 등, 2012). 부부 관

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관계는 안정

적이고 결혼에 만족하게 되지만, 갈등을 효과

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할 경우 이

혼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김희진, 2005). 신

혼기의 경우 통계청(2023)에서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로 정

의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3년 미만(오현

주 등, 2013; 오현주 등, 2012) 또는 5년 미만

(안향선, 서미아, 2019; 임하영 등, 2014; 정민

선, 최연실, 2023)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계청

(2023)에 따르면 2022년 이혼건수는 9만 3천 

건,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의 경우 0-4년

이 18.6%로 신혼기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20-30대 이혼 사유 1위로는 남자와 여

자 모두 성격 차이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신혼기는 임신 및 출산 계획, 자녀 출생에 대

한 대비와 역할 분담, 새로운 관계 형성, 가족

의 규칙 정립 등을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업

이 많은 시기로(임하영 등, 2014) 결혼 초기 

부부 간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중요하며 실패할 경우 이혼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정민선, 최연

실, 2023). 이처럼 신혼기의 결혼 안정성이 가

장 낮지만 결혼관계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결혼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거나

(김정희, 2019; 신현정, 홍혜영, 2018) 중년기 

부부(이연정, 최은실, 2022; 차근영 등, 2017; 

한영애, 양혜정, 2020; 홍지희, 김보영, 2021)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

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기는 특히 부부 양자 간의 대화와 의사

소통이 중요하다. 경험연구들(김향순 등, 2014; 

이지은, 윤호균, 2007)에 따르면 부부 간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결혼 불만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오현주 등(2012)의 연구에 따

르면 신혼기의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인 의사

소통패턴은 본인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편이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경향을 보일 때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매

개로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 만족이 낮아졌

다. 따라서 신혼기 부부가 균형감 있고 건강

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회피하

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화하

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오현주 등,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기침묵의 영향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침묵

(Self-Silencing)이란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Jack, 1991).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자기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김지영, 2012; 손성은, 박원주, 

2021; 이은희, 2012; Uebelacker et al., 2003)에 

따르면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던 연구들에서 자기침묵

은 거부민감성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손성은, 

박원주, 2021), 대상관계 수준과 결혼만족 간

의 관계(김지영, 2012),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Whiffen et al., 2007)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침묵이 

결혼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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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묵과 연관이 있는 개인의 취약성 변인과 

상황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기침묵의 영향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기침묵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관계 만족도 즉 자기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 파트너가 자기침묵이 

높다면 상대방 또한 무기력이나 외로움을 느

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관계는 상호의

존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

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변인 간 

매개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안향선, 서미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 혹은 아내의 

자기 침묵이 자신의 결혼 만족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 만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자기침묵 현상을 최초로 제안했던 

Jack(1991)은 성인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자기침

묵하는 행동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다고 제안하였다. 즉 몇몇 여성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본

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인지적 도식

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존감과 자신의 상

실(Feeling of a loss of self)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Jack, 1991). 그런데 후속연구들에서 자기침

묵의 과정이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

이 나타났다(Cramer & Thoms, 2003). Duarte과 

Thompon(1999)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자기

침묵과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오

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침묵 수준이 더 높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자기

침묵하는 동기는 다를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서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라 간주하

며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 관계에서 감정

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침묵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관계를 불평

등하다고 느끼거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자기침묵 할 수 

있다(김지영, 2012; Duarte & Thompson, 1999; 

Gratch et al., 1995; Ussher & Perz, 2010).

  자기침묵은 하나의 성격 특성이기 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자기 평가에 기저하는 

인지도식과 행동 유형이다(김지영, 2012). 자기 

침묵이 높은 경우 본인의 판단이나 평가보다

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여 결국 내적으로는 분

노를 경험할 수 있다(Jack & Dill, 1992). 그리

고 이로 인해 관계에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무기력이나 외로움을 경험

하게 된다(Joiner et al., 1999). 자기침묵의 대인

관계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들에 따르면 자기

침묵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

가기, 맞서기, 멀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고(김선하, 

2019), 관계 내에서 갈등이 더 많으며(Carrillo, 

2022), 친밀감과 자기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관

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울과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현아, 김

혜정, 2021; Bess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자기침묵이 자기와 상대방 

파트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

로 가정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의 필요

나 욕구에 남편과 아내가 반응하는 것이며 사

회적지지 중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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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로에 대한 신뢰로 도움이나 배려 등을 

제공하는 행동이다(Cutrona, 1996). 배우자는 애

착관계 상의 인물들 중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의 안

정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구성희, 채규만, 2013). 

Cutrona(1996)는 배우자 지지가 부부관계의 질

과 관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기술하였다. 첫째, 스트레스가 심

한 경우에 배우자의 지지는 부부관계를 어렵

게 하는 정서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지지는 우울증과 관계에 해를 끼치

는 자기 연민, 짜증, 의욕 상실 등의 행동을 

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부부 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지지 행동은 갈등이 극

단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배우

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서적 친밀감은 지

지적 의사소통에 의해 촉진된다고 보았다.

  Wethington과 Kesseler(1986)는 지각된 지지

(perceived suppor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트레

스를 받는 생활사건에 대한 적응을 예측함에 

있어 지각된 지지는 실제 받은 지지(received 

support)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밝혀냈다.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 행동에 대하여 해석하

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것이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정문경, 

김병석, 2014). 배우자 지지는 정보적 지지, 정

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로 나눌 수 있는데(김

시연, 서영석, 2010) 정보적 지지는 정보나 도

움의 자원을 제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

록 하는 행동이며, 정서적 지지는 보살핌과 

애정을 주고 받는 행동이고, 존중감 지지는 

상대방의 가치, 행동 및 감정 자체를 존중하

고 가치롭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춘미, 

2001).

  기존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시연, 

서영석, 2008; 윤미혜, 신희천, 2009; 전민선,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 그리고 부부 쌍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아내와 남편이 지

각한 배우자 지지는 본인의 결혼만족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

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 즉 남

편이 아내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이 높았으며, 아내가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이 높았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상대방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양서연과 최한

나(2020)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지지가 남편의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었으나,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지지는 아내의 결혼만

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시연과 서영석(2010), 김진아(2016), 그리고 김

효민(2010)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

서 유의미한 상대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요약해보면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는 본인의 결혼만족에 관련성이 있으나, 

상대방효과는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

어 이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외 연구

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 관계

에서 자기침묵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관

계를 탐구한 기존연구, 자기침묵과 유사한 단

절 및 거절도식 그리고 반대 의미인 자기개방

과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검토한 기존연구

를 토대로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

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가정해 볼 수 있

다. 우선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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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Thomas와 Bowker(2015)는 거부민감성이 높

을수록 친구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높았으며 

이는 본인이 친구 관계에서 덜 지지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친구 관계

에서 쌍 연구를 진행한 Bowker 등(2023)의 연

구에서 자기침묵은 수줍음과 친구 관계 내 사

회적 지지 간을 매개하였는데, 수줍음이 높을

수록 자기침묵이 높았고 이는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지각하는 것

으로 이어졌다. 즉 친구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높은 경우 자신도 친구 관계에서 덜 지지받는

다고 지각하며, 상대방도 본인의 자기침묵에 

영향을 받아 덜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기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덜 반응적일 

수 있고 감정적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인 단절과 거

절 도식 그리고 상반된 의미인 자기개방과 지

각된 배우자 지지 간 관계 연구의 결과를 통

해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

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절과 거절도식

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단절과 거절도

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배우자의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며, 그 상대방도 배우자의 지

지가 적다고 지각한 것이다(양서연, 최한나, 

2020). 또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개방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자기개방이 높을

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높았으며 이는 부

부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졌다(윤인지, 

2016). 이는 부부 간 긍정적, 부정적 사건 모

두를 개방하는 것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정

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미혜, 신희천, 2009).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

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침묵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은 결혼만족도에 정적

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

침묵하는 사람은 관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보다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Jack, 1991)하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

계 내 균형에 있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외로

움(김예진, 서수균, 2022)을 느낄 수 있겠다. 

Gross와 John(2003)의 연구에서도 관계에서 감

정을 억제하는 경우 친밀한 관계를 피하게 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약해졌

다. 이러한 경험은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부부관계에서 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본인보다 배우자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

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감정과 욕구를 회피

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때 내적으로는 분노를 

경험하거나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

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 간 관계는 분절되어 

연구되어 세 변인 간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없었다. 또한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기존 연구들은 대

부분 자기침묵하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에 

집중하고 있어(김지영, 2012; 손성은, 박원주, 

2021) 상호역동적인 부부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자기침묵 행동이 각 배우자

의 어떤 반응과 관계 만족을 유발하는지 검증

하고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계 내 상호의존

성을 측정하는 모델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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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을 활용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인 

APIM(Kenny, 1996)은 두 사람 간 상호의존성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이원적(dyadic) 관계모델이

다(Cook & Kenny, 2005). 대인관계 내 한 사람

의 감정, 인지, 행동이 상대방의 감정,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상호의존성이 있다

고 보는데(Kelley et al., 2003) APIM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Cook & 

Kenny, 2005). APIM의 중요한 구성요소 두 가

지는 자기효과(actor effects),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s)로 자기효과는 자신의 특징이 자신의 결

과에 미치는 효과이며, 상대방효과는 자신의 

특징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이다(Cook & 

Kenny, 2005). 최근 결혼관계 만족도를 측정하

기 위해 APIM 모형을 사용한 연구(강혜숙, 김

영희, 2012; 김진아, 2016; 양서연, 최한나, 

2020; 이성미, 이영호, 2021; 조서진, 주수산나, 

2022)가 증가하고 있다. APIM의 경우 일반 회

귀분석, 구조방정식, 다층모형 통계기법을 주

로 사용하는데 그 중 구조방정식 접근방식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본 연구에서

는 APIM 모델에 매개변인이 추가된 자기-상대

방 상호의존 매개모형인 APIMeM을 사용하였

다(Ledermann et al., 2011). APIMeM을 통해 자

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의 관

계와 신혼기 부부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

과는 어떠한가?

  둘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

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

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

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신혼기 부

부가 대상이며 서베이몽키 설문 플랫폼을 통

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이 진행되었다.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 참여에 관해 동의(IRB 승인번호: 

SGUIRB-A-2212-69) 후 진행하였으며 신혼기 

부부가 자주 이용하는 결혼 관련 온라인 카페, 

지역사회 커뮤니티 어플 게시판, SNS 등을 활

용해 편의 표집으로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설문지에 동일한 닉네임+숫자로 구성된 부부 

닉네임을 작성하게 하여 부부를 식별하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설문에 응답하고 부부닉네

임이 동일한 경우에만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

었다. 설문지에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자, 

비밀 보장, 설문지 내용, 보상 지급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을 모두 응답한 376명 

참여자 중에서 연구 기준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참여한 157쌍(총 314명)을 최종 연구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

은 남성이 33.94세(SD=3.98), 여성이 31.70세

(SD=3.38)였다. 결혼년차는 1년 미만 32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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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1년 이상~2년 미만 39쌍(24.8%), 2년 

이상~3년 미만 27쌍(17.2%), 3년 이상~4년 미

만 36쌍(22.9%), 4년 이상~5년 미만 23쌍

(14.6%)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없음이 90쌍

(57.3%)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57쌍(36.3%), 2

명이 10쌍(6.4%)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침묵 척도

  Jack과 Dill(1992)이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

(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양지윤(2006)이 

번안하고 이를 김미진(200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미진(2009)은 응답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였던 STSS를 6점 

리커드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원척도

를 번안·타당화하는 과정에서 1번과 11번 문

항은 전체-문항 상관이 0이거나 부적 상관이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총 29문항만을 사용하

였다. STSS는 외적인 자기지각, 자기희생을 통

한 돌봄, 자기침묵행동, 분열된 자기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Jack과 Dill(1992)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 김미진(2009)

에서 하위요인 Cronbach’s α는 .62-.82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9, 외적

인 자기지각 .73,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64, 

자기침묵행동 .79, 분열된 자기 .80으로 나타났

다.

  지각된 배우자 지지 척도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장춘

미(2001)의 부부지지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수정

한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

다. 장춘미(2001)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

도(박지원, 1985)에 포함된 18개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 지

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5개 요인, 22문항으

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은 

이를 요인분석하고, 하위요인 간 상관이 현저

하게 낮은 요인을 제외 후 3개 요인(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 18개 문항으

로 수정하였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

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6이었

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정보적지지 

.94, 정서적지지 .90, 존중감지지 .92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95, 정보

적지지 .89, 정서적지지 .90, 존중감지지 .87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usby 등

(1995)의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를 최성일(2004)이 번안

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RDAS는 

Spanier(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등(1995)이 

부부일치도, 결혼만족도, 부부응집도 3개 영

역, 14문항, 리커트식 6점 척도로 재구성한 

것이다. 최성일(2004)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부부일치도 .91, 결혼만족도 

.88, 부부응집도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5, 부부일치도 .77, 결혼

만족도 .80, 부부응집도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와 AMOS 26.0을 활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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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남편 자기침묵 1

2.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33** 1

3. 남편 결혼만족도 -.26** .75** 1

4. 아내 자기침묵 .31** -.23** -.10 1

5.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31** .62** .61** -.29** 1

6. 아내 결혼만족도 -.25** .50** .60** -.23** .72** 1

평균 93.73 91.54 53.13 89.38 92.39 52.89

표준편차 18.79 14.16 8.14 17.84 13.34 8.08

왜도 .09 -.94 -.49 .19 -1.15 -.89

첨도 .63 .55 .24 -.17 1.58 2.14

주.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SPSS 25.0를 활용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척

도별 신뢰도를 확인했고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성별 집단

에 따라 주요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AMOS 26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변수들이 잠재변

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형 적

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을 통해 측정모

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

식을 통해 APIM 모델에 매개변인이 추가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인 APIMeM을 

검증하였다.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남편과 아

내의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

도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자기침묵과 결혼

만족도 간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

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은 7을 

넘지 않았기에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배병렬, 2017). 상관관계의 경우 아

내 자기침묵과 남편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남편 자기침묵은 남편 지

각된 배우자 지지 및 남편 결혼만족도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각각 r=-.33, p<.01, r=-.27, 

p<.01 ), 아내 자기침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1, p<.01),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31, p<.01, r=-.25, p<.01)을 보였다.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남편 결혼만족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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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정적 상관(r=.75, p<.01), 아내 자기침

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23, p<.01),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66, p<.01, r=.48, 

p<.01)을 보였다. 남편 결혼만족도는 아내 지

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

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61, p<.01, r=.60, 

p<.01)를 보였으나 아내 자기침묵과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내 자기침

묵은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29, 

p<.01, r=-.23, p<.01)을 보였다.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72, p<.01)을 보였다.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

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침묵에서 남성(M=3.20, SD=.66)은 

여성(M=3.09, SD=.62)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7, p<.05). 지각

된 배우자 지지(t=-.79, p>.05)와 결혼만족도

(t=.66, p>.05)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

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

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형 적합도 지수의 경우 CFI, TLI는 .90 이상이

고(강현철, 2013) RMSEA는 .05-.08 일 때(Hu & 

Bentler, 1999)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모형의 측정변수는 척도별 하위요인 점수를 

활용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χ 2 

(df=145)=278.939(p<.001), TLI=.907, CFI=.929, 

RMSEA=.077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잘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모형을 수용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

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의 경우 표준화된 계수

를 기준으로 남편 자기침묵은 .60-.88, 남편 지

각된 배우자 지지는 .81-.95, 남편 결혼만족

도는 .58-.77로 나타났고, 아내 자기침묵은 

.41-.95,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80-.93, 아

내 결혼만족도는 .47-.78이었고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형 검증 

  부부의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수 간 직접경로

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먼저,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자기침묵이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아내의 자기침

묵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

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보여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β=.214, p<.01).

  둘째,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자기침묵은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β=-.343, 

p<.001, β=-.184, p<.05). 아내의 자기침묵 또

한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β=-.251, 

p<.05, β=-.479, p<.001).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에게서 유의미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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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타난 것이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침

묵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낮다고 지각

하며, 또한 그들의 배우자들도 지지를 못 받

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편의 지각된 배

우자 지지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β=.743, p<.001)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기효과만 나

타났다. 반면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β=.377, 

p<.001, β=.786, p<.001). 즉, 남편의 경우 자

기효과만 유의미하며 아내의 경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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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실선(유의함), 점선(유의하지 않음)

그림 2. 최종모형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

효과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AMOS 26.0을 활용하였고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

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배

우자 지지의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결혼만족

도로 가는 자기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 뿐 아니라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

편은 아내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

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에 남편의 결혼만족도

가 낮아졌다. 또한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

록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였고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이어졌다.

  둘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결혼만족

도로 가는 자기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했으

나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

을수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

다고 지각하였으며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아내의 자기침묵 →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의 결혼만족도 경

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아내의 결혼만족

도로 가는 상대방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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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남편 자기효과

남편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178** -.355 -.038

남편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049* -.111 -.007

아내 자기효과

아내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아내 결혼만족
-.193** -.38 -.101

아내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 결혼만족
-.014 -.064 .014

남편 상대방효과

남편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 결혼만족
-.024 -.126 .048

남편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아내 결혼만족
-.095* -.224 -.001

아내 상대방효과

아내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099** -.223 -.048

아내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0.102* -.210 -.023

주. *p<.05, **p<.01, ***p<.001

표 2.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

편의 자기침묵이 높을 때 아내는 남편으로부

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느끼며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남편의 자기

침묵 →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

의 결혼만족도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의 자기침묵이 남편의 결혼만족

도로 가는 상대방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아내

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 뿐 아니라 남편이 지

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

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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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이 아

내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는 낮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기 부부 

157쌍을 대상으로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부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 APIMeM을 사용하

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내 자기침묵과 남편 결혼만족도 간

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남편과 아

내 모두 자신의 자기침묵은 자신이 지각한 배

우자 지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침묵이 결혼만족

도와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영, 2012; 

손성은, 박원주, 2021; Uebelacker et al., 2003)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침묵이 부부 내 관계 갈

등과 정적 상관이 있고(Whiffen et al., 2007), 

연인관계에서 여자의 자기침묵과 본인의 관계

만족도 간 부적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Harper & Welsh, 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 상관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진

아, 2016; 전민선,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 

Dehle et al., 200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배우자 변인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

내 모두 자신의 자기침묵은 상대방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부적 상관을, 그리고 자신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지각된 배

우자 지지와 상대방 결혼만족도 간의 정적 상

관을 확인한 선행연구(Brock & Lawrence, 2008)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상관

연구에서 남편과 달리 아내의 자기침묵은 남

편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두 변인 간 

상호관계를 검증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없

으나 성인 미혼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한 노

현주와 신희천(202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

기침묵과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도 간에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렇듯 연구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아내의 

자기침묵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의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한 결과 자기침묵 변인에서만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자기침묵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

구의 결과(김지영, 2012; 이은희 2012; Cramer 

& Thoms, 2003; Duarte & Thompson, 1999)와 일

치한다. 김지영(2012)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근거로 성 역할에 따라 남편이 감정을 

절제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자기침묵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

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침묵에서 지각

된 배우자 지지로 가는 경로는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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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또한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그 배우자도 상대

방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방이 지각된 배

우자 지지와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윤미혜, 신

희천, 2009), 남편의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진다는 연

구(김진아, 2016), 그리고 관계에서 안정감, 사

랑, 수용 등에 대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거

라 믿는 단절과 거절 도식이 높아지면 자신과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가 낮다는 연

구결과(양서연, 최한나, 2020)와 맥을 같이 한

다. 즉, 배우자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여 

본인의 욕구를 억제할 때 자신은 물론 상대방 

또한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며 궁극적

으로 관계에서 친밀감을 낮아질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

두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

록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

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 양서연, 최한나 2020; 윤미혜, 신희천, 

2009; 전민선,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 

  반면 상대방효과의 경우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내 상대방효과

는 유의미하나 남편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내의 결혼만족

도와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상대방효과에 대한 선

행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 양서연, 최한나 202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편 남편이 지각한 배우

자 지지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무관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

의 상대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양서연과 

최한나(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유의미한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의 결과

(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아내의 결

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얼마나 받

고 있는지 지각하는 정도와 무관하고 본인이 

얼마나 남편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의 정도에

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

과는 Mitchell 등(2008)과 Yoo 등(2014)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Mitchell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이 여성

에게 얼마나 공감적 반응을 제공했는가의 정

도가 자신의 친밀감을 예측하였다. 반면, 여성

은 남성이 얼마나 자신에게 공감적 반응을 해

주었는가가 자신의 친밀감을 예측하였다. 또

한 Yoo 등(2014)의 연구에서는 남편은 아내가 

더 큰 성적 만족도를 보고하거나 아내가 남편

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남편의 

관계만족도는 높아졌다. 반면, 아내의 결혼만

족도는 남편이 느끼는 성적 만족도와 남편이 

아내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고, 자신이 느끼는 성적 만족도와 자신

이 남편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렇듯 아내는 자신이 지각한 정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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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반면, 남편은 자신과 아내가 지

각한 정도 모두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다섯째,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

하였다. 먼저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

우 2가지의 자기효과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

다.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은 아내

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또한 남편의 자기침

묵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의 지지가 부족하

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는 남편의 낮은 결혼만

족도로 이어졌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2가지 

자기효과 경로 중 1가지만 유의미하였다. 구

체적으로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

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즉, 자기침

묵이 높을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

는 배우자가 얼마나 자신을 지지하는지에 대

한 지각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

우 2가지 경로 중 1가지만 유의미하였다. 남

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의 지

지가 낮다고 지각하고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

도가 낮아지는 경로이다. 반면, 아내의 상대방

효과의 경우 2가지 경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본

인 모두가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

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하며 이 2가지 경로가 

남편의 결혼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는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

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양

서연과 최한나(20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였다. 종합해보면 남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

각하는 정도와 무관하고 남편이나 본인이 자

기침묵이 높을 때 본인 스스로가 남편의 지지

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아내 

자기침묵에서 남편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경

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14, p<.05). 이는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

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관계에

서 자기침묵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 부적인 상

대방효과를 입증한 연구(노현주, 신희천, 2023)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

성은 관계 내 도덕적 의무로 친밀한 관계 유

지를 위해 자기침묵 할 수 있는데(Duarte & 

Thompson, 1999; Gratch et al., 1995), 이를 부부

관계의 원만함을 위해 침묵하는 것으로 남편

이 지각하여 자신의 결혼 관계 만족도가 높아

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부 간의 갈등해

결전략(Rahim, 1983) 중 양보는 상대방의 바람

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인데, 이 전략을 관계 

유지를 위한 긍정적 전략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강수경 등, 2018; 연수진, 2013).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아내의 자기침묵이 남편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좀 더 

복잡하여,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경로와 더불

어 정적 영향을 주는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단순히 통계

적인 역전 현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내

의 자기침묵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r=-.10, p>.05)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간접효과, 즉 아내 자기침묵에서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를 거쳐 남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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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로 가는 경로와 아내 자기침묵에서 아

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를 거쳐 남편 결혼만

족도로 가는 경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했

다(각각 B=-.102, p<.05, B=-0.099, p<.01). 이

렇듯 간접효과가 커져서 직접효과가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경우, 실제 두 변인 

간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다. 이

러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

는 자기침묵에서 상대방 결혼만족도로 가는 

상대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

한 지 5년 이내 신혼기 부부의 상호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부 대상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연차를 

구분하지 않거나 중년부부 대상인 경우가 많

아 신혼기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APIMeM 모델을 활용하여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함에 따라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자

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기여도를 확

인하고 관계 내 상호작용에 대해 검증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들과 지각된 배

우자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영향

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고 자기효과, 상대방효

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듯 신혼기 부부 관계에서 자기침묵

이 높을수록 지각한 배우자 지지 수준이 낮아

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지지하는 것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부부 

상담에서 우선 자신의 욕구와 생각,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부부 관계

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각,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탐

색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

는 것이 중요하겠다. 

  셋째,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지각된 배

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

대방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본인의 감

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다 보면 본인과 상대방 

모두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

끼며 이는 본인과 상대방의 낮은 결혼만족도

로 이어졌다. 이에 상담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배우자 지지를 잘 지각할 수 있도록 인

식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고

려했을 때 마음챙김의 전략을 예로 들 수 있

다. Barnes 등(2007) 연구에서 마음챙김이 높은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갈등 이후 상대방과 관

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했고 

정문경과 김병석(2012)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챙김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상대방의 표현을 인식

하는데 있어 상담자의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류은영과 천성문(2018) 연구에서도 부

부 상담 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나 생

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공감적

이고 온정적인 상담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내에 비해 남편이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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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기 부부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상담의 초점이 달라져

야 함을 시사한다. 남편의 결혼만족을 위해서

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개입하며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

하고 있는지를 상담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내의 결혼만족을 위해서도 남편

과 아내 모두 자기침묵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

는 것의 중요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

지 지각하는 부분을 다루기보다 본인이 남편

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

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상담에서 아내의 인식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

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살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신혼기 

부부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혼기 부부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남편과 아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쌍 연구로 배우자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 후 상대방에게 참여 

요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

다. 이에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나 문제가 없

는 부부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

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실제 부부 관

계 내 모습보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선택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가능성도 있겠다. 셋째, 동

일 시점에 이루어진 설문 연구로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보다 확

실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

나 종단연구가 추후 필요하겠다. 예로 본 연

구 결과를 기반으로 밝혀진 변인들을 이용하

여 신혼기 부부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사후검증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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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hways from self-silencing to marital satisfaction in 

newlywed couple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on 157 newlywed Korean cou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elf-silencing on perceived marital support 

were negatively significant for both husbands and wives. Second, the actor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significant for both spouses, while the partner effects were 

positively significant only for wives. Third, both the husband’s and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husband’s actor effect and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only the wife’s 

actor effect. Fourth,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husband’s partner effect and both 

the husband’s and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wife’s partner effect. 

Key words : newlywed couples, self-silencing,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marital support,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 actor effect, partn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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